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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목 검찰수사관, 24시간 호송 체계 확립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·
인권보호

❍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(지청장 홍승표)은 경북 북부 지방의 호송

거점청으로서, 올해 상반기(’22. 1. ~ 6.) 검찰의 직접수사․재판 중

도망하여 구속영장 등으로 검거된 중범죄 수배자 총 21명에 대하여

누적 약 4,000km의 호송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였음

❍ 주요 사례로, ① 법원과 신속·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구속영장의 구금

장소에 검거지 인근 경찰서 유치장을 추가함으로써, 야간·관외 검거

된 피고인을 유치장에서 숙박토록 한 후 주간에 호송하여 인권을

보호하고(대검 인권감독담당관실 '21. 하반기 인권보호 우수업무사례

선정), ② 24시간 비상대기로 각종 돌발상황에 신속·철저하게 대응

하여 호송대상자에게 감사 인사를 받기도 함

❍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 수사․재판 중 중범죄 수배자들에 대한 호송

업무를 통해 신속․적정한 국가형벌권 행사와 인권 보호에 만전을

기하겠음

1 검찰의 호송 업무

○ ‘호송’이란 법령에 의하여 체포·구속된 사람을 인치, 유치, 또는 구금

할 장소로 이동시키고 이에 부수하여 체포·구속된 사람의 도주·자살

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·경계하는 활동을 뜻함

○ 호송 업무 담당 검찰수사관은 검찰의 직접수사·재판 중 도망하여 구속

영장 등이 발부되어 수배된 중범죄자들이 검거될 경우, 주야·휴일 불문

구금장소까지 안전하게 호송하는 사무에 종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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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경북 북부 지방의 호송 거점청으로서, 올해

상반기('22. 1. ~ 6.) 검찰 직접수사·재판 중 도망하여 구속영장 등으로

검거된 중범죄 수배자 총 21명(친족 강제추행 사범, 보험사기 사범, 마약

사범 등)에 대한 누적 약 4,000km의 호송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였음

※ 호송 거점청 : 직접 호송을 하지 않는 ‘비거점청’의 의뢰를 받아 피체포자를 호송하는

역할을 담당하는 검찰청(전국에 총 14곳 지정), 안동지청의 경우 경북 북부 지방의 호송

거점청으로서 총 5명의 호송 업무 담당 검찰수사관이 인근 상주지청 및 의성지청의

호송 사무까지 수행

2 주요 사례

가. 구속영장 구금장소 추가를 통한 인권보호

○ 법원과 신속·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

구금장소에 교도소 외 검거지 인근 경찰서 유치장을 추가

➡ 야간·관외 검거된 피고인을 유치장 숙박 후 주간에 호송하여 인권 보호

※ 대검 인권감독담당관실 ’21. 하반기 인권보호 우수업무사례 선정

나. 24시간 비상대기로 각종 돌발상황에 신속 대응 철저

○ 담당 수사관들의 24시간 비상대기를 통해 각종 돌발상황에 신속·철저 대응

➡ ’22. 7. 22. 22:00경 관내 유치장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숙박이 어려운

상황이 발생하자 담당 수사관들이 즉시 출동, 안전하게 야간 호송(이동

거리 약 300km)을 마치고, 호송대상자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기도 함

3 향후 계획

○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․재판 중 중범죄 수배자들에 대한 호송 업무를

통해 신속․적정한 국가형벌권 행사와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음 ▨


